
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

생하게 떠오른다는 사람이 많다. 또 왁스냄새가 진하게

밴색연필상자를열면서초등학교1학년교실로되돌아

가는 사람도 있다. 이처럼 후각에 의한 기억은 시각∙청

각 기억보다 뇌 속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. 그러나 부

분은 후각을 별 쓸모없는 감각으로 여기고 홀 한다.

사람의 5감 중 단 하나만 포기하라면 아마도 부분은

후각을선택할것이다.

사람의 후각은 곧잘‘피로’를 느낀다. 나쁜 냄새라도

여러 번 맡으면 그 냄새에 차츰 둔감해진다. 애용하는

향수도 오래 사용하면 본인이 그 향을 느끼지 못한다.

그래서 설령 알레르기∙코감기∙교통사고 등으로 인해

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

없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.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.

화재가 나거나 가스가 샐 때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생명

이 위태로워진다. 상한 음식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

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. 또 후각을 잃으면 미

각도함께상실하는것이일반적이다. 

후각은 성욕∙생식과도 관련이 있다. 성 경험이 없는

수컷 쥐의 후각신경을 절단하면 암컷 쥐에 한 흥미를

보이지 않는다. 고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감

기 초기 증세를 보이는 남성 환자에게 더위와 성 접촉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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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하라고 당부했다. 성 접촉이 코를 자극하는 행위라고

봐서다. 교통사고로 후각신경이 손상된 여성은 생리가

중단될수있다. 

후각은 태어나면서부터 작동된다. 모유를 먹는 신

생아의 경우, 엄마의 가슴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한다.

연구자들이신생아의코앞에여러여성의가슴패드를제

시했더니 정확히 자기 엄마의 패드를 찾아냈다고 한다.

산모도 자기 아기의 냄새를 잘 기억한다. 3세 이후엔 자

기나름 로좋은냄새와나쁜냄새를선별한다. 

후각도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진다.

그러나 시각∙청각보다는 노화 속도가 느리다. 독일에

서 25쌍의 부부들을 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.

면소재의셔츠를1주일간입게한뒤후각만으로자신과

배우자가착용한셔츠를찾게했다. 결과는‘거의식별하

지못한다.’는것이었다. 이번엔단지남성이입었던셔츠

와 여성이 입었던 셔츠를 냄새만으로 구분하게 했다.

이때도정답을내는사람은소수 다. 

동물은 체취를 풍겨 멀리 있는 상 에게 자신의 존재

를알린다. 그러나사람은자신의냄새로상 를유혹하

지 않는다. 오히려 식물이나 동물의 향을 이용, 체취를

없애려고 노력한다. 수 천 년 전부터 향료를 만들기 시

작한 것은 이래서다. 좋은 냄새는 행복, 나쁜 냄새는 불

행으로 여겼다. 고 이집트의 유적에서 코모양의 상형

문자를발견하면이를행복이라고번역해야맞다.

좋은냄새(향기)는기분이좋아지게하고일의능률을

높여준다. 이것이 방향학이라는 학문의 탄생 배경이다.

냄새가 사람 등 생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

것이이학문의주요과제중하나다. 미국(신시내티 학

연구진)에서 지원자에게 40분간 문제를 풀게 한 뒤 한

그룹엔 좋은 냄새가 나는 공기를, 다른 그룹엔 아무 냄

새도 없는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실험을 했다. 여기서

향기를 맡은 그룹의 점수가 더 높았다. 이 그룹은 뇌파

도뭔가에더집중하는파형을나타냈다.

냄새중에서가장신경쓰이는것은아마도자신의체

취일 것이다. 체취의 근원은 피지선과 아포크린선이다.

피지선은 얼굴∙생식기 주변에 촘촘하게 분포한다. 아

포크린선은 겨드랑이∙사타구니에 많이 존재한다.

어린이의 아포크린선에선 깨끗하고 냄새가 없는 액체

가나온다. 그러나사춘기에접어들면이액체에세균이

감염되면서냄새가나게된다. 

어떤음식을섭취했느냐도체취에 향을미친다. 마

늘∙양파∙김치를 먹었다면 이 음식의 냄새가 내쉬는

숨은 물론 피부를 통해서도 나온다. 식사 후 칫솔질을

충분히해도한국인의몸에선약간의김치와마늘냄새,

미국인의몸에선버터냄새가나는것은이래서다. 

전장에선냄새만으로적군과아군을구분하기도한다.

베트남전쟁에서 월맹군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, 후각

만으로 미군을 식별해냈다고 한다. 채식주의자는 상

의 체취만으로도 그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를 바로

파악한다. 육식을 즐기는 사람의 몸에선 특별한 체취가

느껴진다는것이다. 

체취가심하면당사자에겐심히괴로운일이다. 늘남

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여럿 모인 곳은 꺼린다. 자신

감도현저히줄어든다. 체취에 한최선의 책은청결

이다. 목욕을자주하고겨드랑이의털은깎아주는것이

좋다. 항생제가 든 비누∙탈취제를 겨드랑이 등에 바르

는것도방법이다. 탈취제는향수에약간의항생제를섞

은것이다. 

몸을 늘 청결히 해도 특정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

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. X선∙CT∙MRI 등 진단

장비가 없었던 과거에는 환자의 몸과 숨을 내쉴 때 나오

는 냄새만으로 병을 진단했다. 냄새를 이용한 진단법의

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. 당시 아랍의 의사 아

비세나가환자의오줌냄새를맡고병을진단했다는기록

이남아있다.

1세기 전만 해도 의사들은 주로 환자의 체취에 근거

해 장티푸스∙홍역∙황열∙디프테리아∙천연두 등 전

염병을진단했다. 요즘도냄새는의사의진단을돕는다.

과일냄새가나면당뇨병, 암모니아냄새가나면간질환,

피부에서 소변 냄새가 나면 신장질환, 뭔가 썩는 듯한

냄새가나면암을의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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